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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쓰 수도와 오쓰궁 

 

667 년, 나카노오에 노 미코는 수도를 아스카에서 

오미・오쓰로 천도했습니다. 불과 5 년 간의  

수도였지만, 이 오쓰궁에서는, 일본 최초의 호적이 

만들어지는 등, 일본 역사상 획기적인 사업이 

행해졌습니다.  

문헌 조사와 발굴 조사의 결과, 1974 년에 이 

니시코리 지역에 오쓰궁이 존재한 것을 알게 

되었습니다. 또 오쓰궁을 둘러싸듯이 아노하이지 

절, 소후쿠지 절, 미나미시가초하이지 절, 온조지 절 

전신 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들 사원과 그 

주변에서 발견된 도랑 터는, 궁 건물과 같은 

방향이기 때문에, 이 방향으로 규제된 건물이 

세워진 범위가 「오쓰 수도」의 범위로 생각됩니다.  


